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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닛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15-16)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 노정을 정하시지만, 물이 없다는 것은 늘 시험거리가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백성은 의심한다. 신 광야 초입에서의 마라 우물사건처럼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정에서 목이 갈한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든다. 출애굽을 부추긴 자가 모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그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의 

곤경이 백성의 시야를 가려 이들은 하나님의 이전 역사들을 보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의 발단: 전쟁 

므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서술하면서 므리바 사건 서술이 다소 장황하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다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마라의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실로 악착스러울 정도로 끈질긴 불신앙을 다소 장황한 문장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관계 없이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를 짧게 기술했다. 

 

문제의 해결자: 여호와 (모세, 여호수아) 

다음으로 문제의 해결자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므리바 사건과 아말렉 전쟁의 

경우 모두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며 그 통로는 양쪽 공히 기도였다. 

아말렉 전쟁의 경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표현은 없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이길수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므로써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상징적 사건을 통하여 결국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제의 해결: 전쟁의 승리 

또한 두 사건의 문제 해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므리바 사건에서는 모세의 순종의 결과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 결과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말렉전쟁은 실제 전투 상황보다는 그 결과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 즉각 모든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구구한 셜명을 첨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 깔끔하고 강력한 이미지로 

보여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사건의 기념: 여호와 닛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두 사건의 갈등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된 후 이를 기념하여 새로운 

이름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므리바 사건보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 의하면 이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으며 기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돌이켜 

볼 때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역사를 기념하지 

못하고 이를 망각하는데서 출발했다. 

 

생각하기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앨 백성들만이 아니라 역사상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되시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모든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능력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태도이며 이는 또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 


